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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마존, ‘프라임데이’ 이달 21일 개최

수요 증가 기대에 유가 2년래 최고

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연례 할인행사

인‘프라임데이’가 다시 여름에 개최된다. 프라임데

이는 2015년 시작된 이래 통상 7월에 개최됐지만, 지

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 탓에 10월에 열렸다.

2일 월스트리트저널(WSJ)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달 

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미국 등 20개국에서 프

라임데이 행사를 진행한다.

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유료인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

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여는 할인행사다. 

1년에 119달러를 내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회원은 

전 세계에서 1억5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프라임데이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할인행사가 벌어지

글로벌 경제활동 재개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

라는 기대감이 번지면서 국제유가가 2년 만의 최고

치로 뛰었다. 유가는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30% 이

상 올랐다.

2일‘머니투데이’에 따르면 OPEC+는 전날 정례

회의를 열어 종전의 감산 완화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

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

도 많은 판매가 이뤄진다.

지난해 프라임데이 기간에는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

해 물건을 파는‘서드파티’업체들이 35억 달러의 매

출을 기록했다. 이는 전년도보다 60% 가까이 늘어

난 것으로,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물품 매출은 제

외한 수치다.

아마존은 올해 프라임데이 기간 200만 개가 넘는 

각종 상품을 할인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아마존의 올해 1분기에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

44% 증가한 1천85억 달러, 순이익은 3배 이상 불어

난 81억 달러로 집계됐다.

침을 재확인했다. OPEC+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

믹에 따른 유가 붕괴에 대응해 감산에 나섰다가 4월 

회의에서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감산 규모를 단계적

으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.

OPEC+는 감산을 완화하고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

복귀하더라도 강력한 수요 증가세로 인해 원유 가격

은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. 하루 전 열

린 OPEC+ 기술위원회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 원

유 수요가 하루 600만배럴 가까이 반등할 것으로 예

측된 바 있다.

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가파른 

오름세를 보였다.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1

일 배럴당 1.3% 뛴 70.25달러에 마감했다. 2019년 5

월 이후 2년 만의 최고치다.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

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역시 2.1% 오른 배럴

당 67.72달러에 마감, 2018년 10월 이후 최고 기록

을 다시 썼다.

현대차·기아,
3개월 연속 최대 실적

현대자동차와 기아가 5월 미국 시장에서 17만315

대를 판매, 3개월 연속 기록을 새로 썼다.

3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

에서 전년 동기 대비 56% 증가한 9만17대를 판매, 

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. 이로써 현대차는 3개

월 연속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.

스포츠유틸리티차량(+34%), 일반 자동차(+105 

%), 친환경 차량(+887%)의 소매 판매가 크게 증가

했다. 이에 따라 친환경 차량 판매량이 소매 판매량

의 11%를 차지했다. 차종별로는 투싼이 전년 동기 

대비 21% 증가한 1만8,848대, 엘란트라가 147% 증

가한 1만8,821대, 쏘나타가 130% 증가한 1만3,487

대, 싼타페가 35% 증가한 1만2,868대 각각 판매됐

다. 넥쏘는 60% 증가한 16대, 아이오닉은 247% 증

가한 2,174대 각각 판매됐다.

랜디 파커 판매 담당 수석부사장은“월 총판매와 

소매 판매에서 3개월 연속 신기록을 세운 것은 큰 성

과”라며“현대차 라인업 전반에 걸친 소비자 수요

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, 당사는 수요를 충

족시키기 위해 제조 및 공급망 파트너와 긴밀히 협

력하고 있다.”고 밝혔다.

기아 역시 5월 미국시장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

75% 증가한 8만298대 판매,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

세웠다. 포르테, 셀토스, 스포티지, 텔루라이드, 카니

발 등이 판매 호조를 나타냈다.

▲ 캘리포니아 컨카운티에 있는 유전 지대 모습. 사진=shutterstoc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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